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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능원과 황룡동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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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가계 시내에서 자동차로 약 한 시간 반의 거리에 지상 최대의 동굴이 있습니다. 황룡동굴로 불리는 동굴은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산입니다. 그러나 평지에 있는 동굴 입구로 들어가보면 웅대한 동굴이 장관입니다. 마치 실내 체육관 같은 지하의 천연구조물이 여러 곳 있습니다.  동굴 안을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층층계단을 잘 구축해 놓았는데 그 동굴 안을 다 구경하기만 하려도 약 한 시간 반 걸립니다. 동굴 안에는 마치 고드름 같은 기암이 형성되어  있는데 마치 아래에서 위로 올라 자란 고드름 같은 수직 바위가 수백 개 있습니다. 광물질 물방울이 한 방울씩 수 백만 년 뚝뚝 떨어졌는데 물은 증발하고 광물질만 차차 쌓여서 이래로부터 쌓여 올라온 기암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동굴 안에는 지하 호수도 있고 관광객을 십여 명씩 태우고 다니는 소형 유람선도 있습니다. 도중 도중 휴식공간도 있어서 편안이 쉬면서 사진도 찍고 신기한 지하의 천연 조형물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전등이 곳곳에 잘 구비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애리조나와 뉴 맥시코의 동굴보다 규모가 더 크고 동굴형태가 다양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계단 통로와 조명 등의 건립이 완성된 것은 불과 5년도 되지 않는다고 하니 5년  이전에는 이런 동굴을 볼수 없었다고 합니다. 

동굴에서  나오면 각양 각색의 괴암들이 신기한 형태를 자랑합니다. 가족 바위라는 바위는 어머니, 아버지, 아이의 형태를 이루고 있기도 하고 자매 바위는 세 자매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큰언니는 아이를 등에 업고 있고 둘째 언니는 좀 작은 아이를 업고 있지만 가장 어린 동생은 아이는 업지 않고 배만 불러 있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약초 캐는 노인 바위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괴암을 케이블 카를 타고 구경할 수 있습니다, 금강산에 가본 적이 없는 저는 원가계라고 불리는 이런 괴암 집합체가 금강산 보다 더 좋은지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중국의 황산보다는 한층 위인 관광명소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 하나의 관광 명소가 부근에 있는데 이름은 무능원입니다. 무능도원이라고는 부르지 않지만 그와 비슷하다는 뜻으로 무능원이라 명명한 것 같습니다. 무능원에는 400메타가 넘는 수직 승강기가 구비되어 있는데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직 승강기라고 했습니다 평지에서 타게 되는 그 승강기는 그 길이의 반은 산등성 밑의 땅 속에 건립되어 있고 반은 산등성 밖으로 보이게 건립되어 있습니다. 그런 높은 승강기가 밑에서 맨 위까지 올라가는 데에 1분 40초 걸리는 고속 승강기였습니다. 무능원도 일류의 관광지 답게 한인의 구미에 맞는 한식 식당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먹는 한식도 한국에 비해서 손색 없는 고급 한식이었습니다. 저는 감히 말씀 드립니다. 장가계 일대를 아직 관광해보지 않은 분이나 5년 이전에 다녀가신 분들은 꼭 한번 다시 찾아보시면 절대로 후회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끝
